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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도 사 

수산당 지종 대종사님!

깊은 주름마저 미소로 화하던 소탈한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, 꽃바람 금새 휘

돌아 나가더니 어느새 49재를 모시는 날이 되었습니다. 스님의 행장을 되짚어 

볼수록 넓고 큰 행원(行願)이 사무쳐 오지만, 스님의 여향(餘香)이 꽃바람 따

라 널리 퍼지니 황망했던 마음은 이제서야 여미어 집니다. 

향화(香花)를 올리는 이 시간의 깊은 뜻으로, 남아 있는 중생의 상심과 불안은 

미래를 위한 성찰과 지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. 인연의 마디를 또 하나 매듭

하는 찰라에도 이 자리의 후학들은 서로가 보이는 감화의 묵언에서 스님의 가

르침을 느끼고 있습니다.

방장스님!

환을 여읜 본가에서 지금도 그 맑은 미소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. 후

학들은 자기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입니다. 무위진인은 

하루 아침에 되기 어렵다 해도 그 노력은 당장에라도 할 수 있으니, 참사람을 

찾는데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. 더불어 주인공을 찾는 노력을 쉬지 않으며 언

제나 스님처럼 하심하겠습니다. 

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화두 속에서 정진하는 끊임없는 실참 

수행 가운데서도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남다른 원력을 펼치셨으니, 후학들

은 스님과 같이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진력하여, 불조의 은혜를 갚고 시은

을 저버리지 않는 가르침을 실천할 것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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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스님!

꽃이 지고 바람에 흩어지니 이별인줄만 알았는데 꽂이 진 자리엔 생명의 기운

이 감돌고 있습니다. 스님의 덕화와 스님의 수범이 생명의 기운으로 남아 있

으니 스님의 미소에 수행자는 정진으로 화답하겠습니다. 

스님의 일대사 안거가 이제야 해제를 하는 것이니 스님의 임종게를 해제법문

으로 삼아 참사람이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. 더불어 제 정신으로 사는 

삶을 통하여 정진할 것이니 본가에 계시더라도 언제나처럼 참사람의 명명백백

한 면목을 내보여 주소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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